
기술을 넘어 가치를 창조하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는 한국전쟁 시기이던 1951년에 

화폐 제조를 위하여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대전에 본사 및 기술연구원, 경북 경산에 화폐본부, 충남 부여에 제지본부를 두고 있으며, 

2007년에는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에 ID본부를, 2010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자회사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은행권, 주화, 주민등록증, 국가신분증, 전자여권, 수표와 우표, 

위변조방지용 특수 보안용지 및 보안잉크 등 770여 종에 달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신뢰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바일 상품권 등을 공급하는 조폐·인증·보안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 달성, 2017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등급 달성,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금상, 5천만불 수출의 탑 등을 수상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상·신분상 가치를 보호하는 KOMSCO, 공공진본성 구현을 통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KOSMCO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 

사장  조 용 만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가치, 
한국조폐공사가 창조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1970년 처음 수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은행권, 주화, 은행권용지,

여권, NID카드, 특수 보안잉크, 안료, 메달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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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보안 인쇄제품

첨단 인쇄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공사는 글로벌 수준의 위변조 방지요소를 적용

한 국내 은행권, 수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조·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은행권 및 특수 보안 인쇄제품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특수 압인제품 ID제품

특수 보안용지제품 국민생활 밀착 플랫폼 chak

국내 주화 6종을 비롯하여 고품질의 기념주화, 기업 홍보메달 및 문화재 

재현품 등 특수 압인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축적된 압인기술과 장인정신

으로 리비아, 태국 등 해외 주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면섬유를 사용하여 은화 및 은선을 삽입한 국내·외 은행권 용지, 

수표용지, 전자여권용지, 시험성적서 등 각종 위변조 요소가 적용된 특수 

보안용지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면 펄프 자회사를 

설립,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수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ID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여권, 주민등록

증, 전자 공무원증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ID제품 생산과 COS(Chip 

Operating System)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국민생활 밀착 플랫폼 “chak(착)”을 구축하여 인증, 보안 

서비스를 착착 해결하고 모바일 고향사랑상품권, 모바일 ID, 문서증명 등의 

새로운 서비스로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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